
· 2018년 2월 27일 - 5월 29일 ·



1. 장로아카데미는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장로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습공동체입니다. 

2. 비전

예수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로

3. 목표

•작은 예수 같은 장로, 예수를 바로 보여 주는 장로를 세운다.

•교회와 국가를 섬기는 장로의 리더십을 훈련한다.

•비전과 사역을 공유하는 친교 공동체를 형성한다.

4. 조직

박종길 목사(담당)  이장로 장로(대표)

전구영 장로(팀장)  김명현 장로(총무)

홍성호 장로  민문기 장로  유재홍 장로  권오습 장로  정운섭 장로

김경렬 간사  김경아A 간사

5. 학사운영방침

•교육 수료의 기준에 합한 장로님께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초기에는 온누리교회 장로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 교육과정이나

추후 외부 교회 장로님들을 포함하는 공개강좌로 발전시켜가도록 한다.

6. 학습방법

성인학습방법론에 기초한 자기주도형 학습을 지향한다. 

(1) 강의 자료 공유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인터넷, 모바일 모두 가능)에 “장로아카데미 커뮤니티”를 만들고 

기간 중에 강의 자료, 토의 자료, 성경 구절, 참고 도서 등을 공유한다.

•강의 내용은 동영상으로 녹화한 후 커뮤니티에 올려 공유한다.

•강의를 돕는 핵심 성경 구절들을 올려서 나눔의 장으로 활용한다.

•초청 강사가 안내하는 강의 자료나 참고 도서는 커뮤니티에 올려서 미리 예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토론 및 조별 발표

•전체 참석자는 조별로 나누고, 각 조에 조장과 총무를 임명하여 섬기도록 한다.

•강의가 끝나면 모든 조가 조별로 주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각자 토의를 하되, 

사전 지정된 조는 당일, 토론 결과를 취합하여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을 주도한다. 

•당일의 토론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커뮤니티에 올린다. 

(3) 친교

•장로 아카데미 기간 중 참가 장로님들 간에 서로를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 목표로 삼고, 

서로 중보 기도하며, 교제한다.



7. 교육과정

ㆍ일 시 : 2018년 2월 27일 - 5월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00(-9:00)

ㆍ장 소 : 서빙고 순형홀

ㆍ구 성 : 12강좌 (각 2시간), 영성수련회(1일)

커리큘럼

영 역 주         제

교 회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교회론 및 교회사 

•수료예배 및 수료식 /감사와 친교 

개인영성

리 더 십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장로의 역할과 책임 및 행동)

•관계와 소통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사 역

•Acts29와 온누리 선교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가정과 장로의 역할 

국 가

사 회

•Acts29와 온누리 선교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가정과 장로의 역할 

8. 영성수련회

ㆍ일시: 2018. 3/10(토)

ㆍ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9. 수강 대상 및 자격

ㆍ대상 장로님에는 사역장로 시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를 포함한다.

ㆍ한 회(기)의 훈련인원은 아카데미의 지속성과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30명 내외로 한다. 

ㆍ선정기준 : 장립연도와 연령을 고려하여 실행위원회에서 선정한다.

※ 연령이 많으신 장로님은 순서에 관계없이 본인의 참여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10. 강의일정 ※ 영성수련회는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일 자 과 목 강    사 분  야

1 2/27(화) 개강예배 :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이재훈 목사 교  회

3/10(토) 영성수련회(양지 비전빌리지) : 성령 · 기도 · 말씀 · 친교 

2 3/13(화) Acts29와 온누리선교
박종길 목사

김홍주 목사
교  회

3 3/20(화)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이장로 교수 리더십

4 3/27(화)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방선기 목사 교  회

5 4/3(화)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김성묵 장로 국가·사회

6 4/10(화) 관계와 소통 이의용 교수 리더십

7 4/17(화)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최샛별 교수 국가·사회

8 4/24(화)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이재규 교수 국가·사회

9 5 / 1 ( 화 ) 한국교회사와 장로교회 임희국 교수 교  회

10 5/8(화)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노규석 목사 사  역

11 5/15(화) 고령사회와 시니어사역 노치형 목사 사  역

12 5/22(화) 특별교제의 시간 참가자 전원 리더십

13 5/29(화) 수료예배 및 수료식 / 감사와 친교 이재훈 목사 교  회



11. 영성수련회 일정표

시 간 내       용 강    사

08:30-0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출발 김명현 장로

08:50-00:00 버스이동 : 양재 세븐일레븐 앞 승차 민문기 장로

08:50-10:00 양지 비전빌리지로 이동 민문기 장로

10:00-10:10 등  록 사회자

10:10-10:25 찬  양 유재홍 장로

10:25-10:30 기  도 이창남 장로

10:30-11:20 말  씀 홍정길 목사

11:20-11:40 중보기도

11:40-12:00 영상 시청 : 조별 참가자 자기소개 (조별진행) 정운섭 장로

12:00-13:20 조별 식사 및 교재 조장

13:20-13:30 찬양 유재홍 장로

13:30-14:20 장로의 자기 성찰과 교제 홍성호 장로

14:20-14:30 조별 구호 제창 사회자

14:30-14:50 휴  식

14:50-15:00 찬  양 유재홍 장로

15:00-15:20 성경통독 전구영 장로

15:20-15:40 온누리교회 장로 선교사 ※ 故 박승철, 김혜정, 故 조성록, 유은필, 김광선, 이병현

15:40-15:50 페회사·페회기도 이장로 장로

15:50-16:15 하목사님 기념관 방문 (추모사/기도) 윤현덕 장로

16:15-16:25 귀가 준비

16:25-17:35 버스이동 정운섭 장로

17:35-00:00 양재역 중간 하차 민문기 장로

18:00-00:00 서빙고 온누리교회 도착 민문기 장로



최샛별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 총무위원장 

전국여교수연합회 이사 

박종길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노치형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김홍주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이의용 교수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문학박사

생활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노규석 목사

온누리교회 부목사   

임희국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교회사)

동신교회(서울동노회) 교육지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장통합)총회 역사위원회 및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전문위원

이재규 교수
연세대학교 석좌교수(KAIST 명예교수) 

세계정보시스템학회(AIS)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및 KAIST 밝은인터넷 연구센터장   

이장로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장 겸 경영대학원장 

기독경영연구원장, 한반도평화연구원장  

現 한국리더십학교장, 장로회신학대학교 겸임교수   

방선기 목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은혜와영광교회 담임

E.LAND 사목 / 직장사역연합 대표 

김성묵 장로
온누리교회 장로

가정사역자

사)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이사장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 철학  |  이재훈 목사  |  012p

Acts29와 온누리선교  |  박종길목사 · 김홍주 목사  |  020p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  이장로 교수  |  034p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  방선기 목사   |  058p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  |  김성묵 장로  |  062p

관계와 소통  |  이의용 교수  |  068p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  |  최샛별 교수  |  078p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  이재규 교수  |  084p 

한국교회사와 장로 교회  |  임희국 교수  |  100p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  노규석 목사  |  110p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  노치형 목사  |  128p  

수료예배 및 수료식  |  이재훈 목사  |  13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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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8:19-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사 : 이재훈 목사

온누리교회 비전과 목회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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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수련회:성령·기도·말씀·친교
- 양지 비전빌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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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

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

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강사 : 박종길 목사

Acts29와 온누리선교(1)

서론

본론

1. 온누리교회 비전

(1) 5대 목표

① 성경 중심의 교회

② 복음 중심의 교회

③ 선교 중심의 교회

④ 긍휼을 베푸는 교회

⑤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2) 2,000/10,000

(3) Acts29 

(4) 예수 바보 행전 

2. 온누리 교회의 목회철학 

(1) 이상적인 교회의 특징

①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②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③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2) 온누리 교회 공동체의 특징

① 예배 공동체

② 성령 공동체

③ 선교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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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ts29

(1) 국내 캠퍼스(10)

서빙고, 양재, 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

(2) 해외 비전교회(30)

얼바인, 로스엔젤레스, 샌디에이고, 산타모니카, 괌, 보스턴, 네이퍼빌 시카고,  

노스 시카고, 뉴욕 IN2, 뉴저지, 포틀랜드, 앵커리지, 벤쿠버, 시드니, 오클랜드, 

동경, 오사카, 우에다, 요코하마, 야치요, 나고야, 교토, 

아부다비, 베트남, 북경, 단동, 대련,  상해, 장춘, 청도

4. 예수바보행전

(1) 예수바보가 누구인가?

①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②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로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③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2) 위험한 교회

① 거룩한 절박함이 있는 교회이다.

② 선교적 사명감이 살아있는 교회이다.

③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이다. 

(3) 낮아진 교회

① 예수님을 바라보는(unto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② 예수님을 위한(for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③ 예수님 같은(like christ) 교회가 되어야 한다.

(4) 연약한 교회

① 역경(adversity)이 변해 장점(advantage)이 되는 교회이다.

② 깨어짐(brokenness)이 변해 아름다움(beauty)이 되는 교회이다.

③ 위기(crisis)를 기회(chance)로 만드는 교회, 

혼돈(chaos)을 창조성(creativity)으로 만드는 교회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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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김홍주 목사

Acts29와 온누리선교(2)

선교적 사명 | 마태복음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름다운 선교 | 로마서 10:13-15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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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곳 더 낮은 곳 | 빌립보서 2:5-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

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

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작은 예수 | 에베소서 4:13-15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

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

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강사 : 이장로 교수

장로의 영성과 리더십

Ⅰ. 리더십의 개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

들이 그들에게권세를 부리는 줄을 알거니와 나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

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라 (마 10:42-45). 

1. 리더십이란? 

(1) 다양한 정의  

사전에 따르면 리더십은 리더의 자리 또는 기능, 지도력, 지도자가 취한 행동 및 

그로 인한 사건, 한 그룹의 리더들을 총칭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회에

서 사용되고 있는 리더십은 많은 상이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도 <

표9-1>에서 보는 것처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Yukl, 2006).2)

표1 .리더십 정의

정    의 연 구

리더십은 “개인의 행동이며....집단의 활동을 공유된 목표로 향하게 한다.”
Hemphill & 

Coons(1957)

리더십은 “조직의 일상적인 지시에 기계적으로 순응하는 것을 넘어서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Katz & Kahn 

(1978)

“리더십은 개인이... 부하들의 동기를 자극하고 끌어들이며 만족시키기위해

서 제도적,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기타의 자원을... 동원할 때 발휘된다.”
Burns (1978)

“리더십은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이 성공적으로 다른 사람의 현실을 

구성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이다.”

Smirchch &

Morgan (1982)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도록 조직화된 집단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

정이다.”

Rauch & Behling 

(1984)

리더십은 비전을 명확히 하고 가치를 구체화시키며, 그 안에서 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환경을 창조하는 것이다.”

Richards & Engle 

(1986)

“리더십은 집합적 노력에 목적, 즉 의미 있는 방향을 부여하고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을 확대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Jacobs & Jacobs 

(1990)

리더십은 “문화 바깥으로 나가...보다 적응적인 진화적 변화 과정을 착수하

는 능력이다.”
Schein (1992)

“리더십은 사람들이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에 몰입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Drath & Palus 

(1994)

리더십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이 조직의 효과성

과 성공을 위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의 능력이다.”

House et al. 

(1999)

출처 : Yukl,G.A.(2006) 

(2) 리더십은 리더의 특성인가, 리더와 추종자의 상호작용 과정인가

다양한 리더십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성격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

다. 특성론적 시각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리더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천부적 특

성이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주장한다. Jago(1982)에 따르면, 특성론적 관

점은 리더십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남들과는 달리 상이한 정도로 소유하고 있는 

특성이나 속성’이라고 본다. 반면 과정론적 관점에서는 리더십은 상황 속에 존재

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리더

십의 유형을 임명된 리더십과 자생적 리더십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즉, 어떤 사람

은 조직 내의 공식적인 직위를 가짐으로써 리더가 되는 반면, 조직 내 특정한 지

위는 없지만 집단구성원들이 그에게 반응을 함으로써 자생적인 리더십을 가지

기도 한다는 것이다. 



3736 - 5 차 장 로 아 카 데 미 -

그림 1.

특성론

리 더 십

리 더

추종자

· 신 장

· 재 능

· 외향성

· 언어의 유창성

· 그 밖의 특성

과정론

리 더 십

리 더

추종자

(상호작용)

출처:Northouse, P. G. (2007)

또 다른 질문은 리더십을 개인의 전문화된 역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유된 

영향력의 과정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에 대한 하나의 견해는 너

무 폭넓게 공유하면 집단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집단은 어떤 

책임과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화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개인은 ‘리더’로 임명되며 다른 구성원들은 ‘부

하’로 불리게 된다. 반면 리더십은 사회체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여 구성원 

사이에 확산되는 영향력의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회체계 내의 구성원 누구

든 언제든지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으며 리더와 부하 사이에는 명확한 구분이 없

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리더십을 공유되고 확산된 과정으로 보는 연구자들

은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영향력의 과정과 그 영향력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집단과 조직에 대한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다. 

(3) 리더십과 관리 

리더십과정은 관리과정과 비슷하다. 리더십이 영향력을 포함하는 것처럼 관리

과정에서도 영향력이 행사된다. 또한, 리더십과 관리는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지

향한다. 하지만 리더십은 관리와는 다르다. 개인이 관리자가 되지 않고도 리더

가 될 수 있으며, 리더가 되지 않고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nnis와 

Nanus(1985)는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들이며,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

람들”이라고 설명했다. Rost(1991)는 관리를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

기 위해 관리자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는 권한관계로 설명하였고, 리더십에 대해

서는 진정한 변화를 달성한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리더와 부하 사이에 존재하

는 다방향의 영향력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Kotter(1990)는 관리와 리더십의 기

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였다. 관리의 주된 기능은 조직에 질서와 안정을 추구하

는 것인 반면, 리더십의 일차적 기능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는 조

직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리더십 모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관리(질서와 안정성 추구) 리더십(변화와 발전 추구)

기획·예산

- 행동지침의 설정

- 계획표(시간표) 작성

- 자원의 배분

방향설정

- 비전설정

- 전체적인 상황 확인

- 전략설정

조직화·충원

- 조직구조 설계

- 직무배치

- 규칙과 절차 개발

목표를 위한 제휴·협력

- 목표에 대한 의사소통

- 헌신과 몰입 추구

- 팀과 연합체 추구

통제·문제해결

- 인센티브제도 수립

- 창의적인 해결책

- 수정조치

동기유발·의욕(영감) 고취

- 의욕(영감)과 활기 고취

- 부하에게 자율권 부여

- 미충족된 욕구 충족

출처: Kotter, J. P. (1990)

2. 리더십 연구의 분석 단위

리더십은 개인 내 과정, 일대일 관계 과정, 집단 과정, 조직 과정으로 구분

하여 개념화 될 수 있다. (Yukl, 2006).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이러한 

개념화 수준들 중 오직 한 가지 수준에서의 리더십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단순하면서 적용하기도 쉬운 다 수준 이론을 개발하기 어렵

기 때문이다.

그림 2. 리더십의 과정과 초첨 

          조직 

집단  

일대일 관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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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내 과정 (intra individual process)

대부분의 리더십 정의는 개인 간의 과정(inter individual process)에 중

심을 두기 때문에 한 개인 내부의 과정(intra individual process)에 초점

을 맞추는 리더십 이론은 드물다. 리더 개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

은 주로 의사결정, 동기 및 인지의 심리학 이론 등을 사용해 왔다. 이중에

서도  자기관리 이론(self-management theory)은 개인이 어떻게 리더

나 부하로서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자기관리

는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개인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신의 행동

과 그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

로를 이끌어가는 자기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내 과정은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 이론을 설명하는데 제한적

일 수 있으나 이러한 지식은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조직 차원에서의 리더

십 이론을 개발하는데 유용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2) 일대일 관계 과정 (dyadic process)

일대일 관계 이론은 리더십을 리더와 부하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과

정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핵심은 어떻게 부하와 협력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하가 더 동기부여 되고 몰

입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들이다. 한 가지 예로서 리

더-구성원 교환 이론(LMX: leader-member exchange)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일대일 관계가 일상적인 교환에서부터 공유된 목표와 상호신뢰

를 가진 협력적 제휴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일대일 관계 

과정에 관한 연구는 종종 일대일 관계가 일어나는 상황적인 요소의 중요

성이 과소평가 될 수는 있지만, 리더십 연구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

공함에는 틀림없다.

(3) 집단 과정 (group process)

리더십을 집단 과정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는 과업집단에서 

리더가 집단 효과성에 기여하는 방식이다. 집단 효과성에 대한 이론은 리더십 과

정과 리더십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적합한 기준에 대해서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 

집단에 관한 연구에서는 업무가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얼마나 잘 조직화

되어 있는지,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 역할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몰입하는지, 구성

원이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

고 구성원이 과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상호 간 얼마나 신뢰하고 협력하는지 등 효

과성의 중요한 결정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집단 접근에 있어서의 또 다른 

핵심 연구과제는 공식 및 비공식 집단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는 특정 구성원이 왜 다른 구성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지, 리더로 선택되는 

결정요인은 무엇인지, 왜 어떤 리더들은 부하들로부터의 신뢰와 자기 자신감을 

상실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며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이론들 

중 하나는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이다.

(4) 조직 과정 (organizational process)

집단 과정 접근법은 개인 내 과정 혹은 일대일 관계 과정 접근법보다 리더십 효

과성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집단은 일반적으로 더 큰 규모의 사회체계 내에서 존재하며, 만일 연구의 초점

을 집단의 내부 과정에만 국한한다면 집단의 효과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

다. 조직 과정 접근법은 리더십을 집단 보다 더 큰 사회체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조직의 생존과 번영은 환경에 대한 대응과 필요한 자

원 확보에 따라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조직은 성공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를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공적인 판매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정보 

수집, 위협과 기회요인 파악, 환경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조직에게 유리하게 작

용하는 협상 타결, 외부로부터 협력과 자원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리더십의 측면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적절한 조직구조 설계, 

권한관계 결정, 조직의 분권화 등을 리더가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면 효율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3. 리더십 연구의 접근방법

리더십에 관한 엄청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시도들이 있었지만 그리 성

공적이지는 못했다. 리더십 이론과 연구를 분류하는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중시되는 변수의 유형에 따르는 것이며, 대부분의 리더십 이론들은 일반적으로 리

더의 특성, 리더의 행동, 부하의 태도와 행동, 상황 변수, 영향력 과정에 초점을 맞

추어 왔는데 이론과 경험 연구는 다음의 다섯 가지 접근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

용할 수 있다. 

           

리더 특성과 
능력 

리더
행동  

영향력
과정  

부하태도와 
행동  

성과
결과 

상황 변수  

       

출처: Yukl, G. A.,2006 



4140 - 5 차 장 로 아 카 데 미 -

(1) 특성 접근 (trait approach)

특성 접근은 성격, 동기, 가치, 능력과 같이 리더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강조하며, 

여기서의 가정은 특정 사람들은 천부적인 리더로서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

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즉,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 통찰력 있

는 직관, 초인적인 선견지명, 타고난 설득력 등과 같은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다

는 것이었다. 하지만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의 수많은 연구들은 리더십 성공

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특성도 찾지 못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특성과 성과 간 인

과사슬 내 매개변수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이후, 보다 잘 설계된 연구들로부터 얻

어진 결과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쌓여가면서 리더 특성이 어떻게 리더십 행동과 

효과성과 관련되는지를 밝히는데 나름대로의 진보가 있었다.

(2) 행동 접근 (behavior approach)

행동 접근은 특성 접근에 대한 연구들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리더가 일할 때 실

제로 무엇을 하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1950년대에 주목을 받기 시

작했다. 행동 접근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리더들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전형적인 행동패턴, 책임, 기능을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직접관찰, 일기, 직무기술 설문지, 면접으로 수집한 일화와 같은 

기술적 자료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리더십 효과성은 부

분적으로 리더가 얼마나 역할 갈등을 잘 해소하고 요구에 대처하며 기회를 인식

하고 제약을 극복하는지에 좌우된다. 행동 접근의 다른 하나는 리더들이 그들의 

직무에서의 요구와 제약, 역할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으로 효

과적인 리더십 행동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는 행동기술 설문

지를 사용한 현장조사연구를 포함하며 리더십 행동과 다양한 리더십 효과성 지

표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3) 상황 접근 (situation approach)

상황 접근은 말 그대로 리더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상황적인 요인들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춘다. 주요한 변수들로는 부하의 특징, 집단이 수행하는 작업

의 성격, 조직의 유형, 외부 환경의 성격 등이 포함된다. 상황 접근은 두 가지 주

요 하위범주, 즉 조직의 상황과 리더의 속성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조직의 상황 

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한 유형의 조직, 다양한 관리 계층, 그리고 다양한 문화

에 걸쳐서 리더십 과정이 얼마나 유사한지 혹은 다른지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다

음,  리더의 속성 측면에서의 접근은 리더의 특성, 능력, 행동과 같은 속성과 리더

십 효과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상황을 연구하는 것이었다. 여기서의 가정은 상황

이 다르다면 다른 리더의 속성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동일한 속성이 모든 상황

에서 최적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4) 권력-영향력 접근 (power-influence approach)

권력-영향력 연구는 리더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영향력 과정을 연구하는 접근법

이다. 특성과 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영향력 연구

는 단일 방향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리더중심의 관점을 갖는다. 이 연구는 리더

가 소유한 권력의 정도와 유형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리더십 

효과성을 설명하려고 했으며 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나아가, 다른 연구자들

은 리더가 부하들의 태도와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설

문조사뿐만 아니라 사건 기술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서로 다른 영향력 

전술에 대해 어떤 전술이 리더가 원하는 것을 부하들에게 하도록 하는데 더 효과

적인지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참여적 리더십에 대한 부하의 

지각과 만족, 노력, 성과와 같은 리더십 효과성 간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5) 통합 접근 (integrative approach)

통합 접근은 한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를 포함하는 관점이며, 최근에 와서

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리더십 변수들을 하나의 연구에 포함시키는 경우

가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하지만 여전히 특성, 행동, 영향력 과정, 상황변수, 

결과변수 등의 모든 변수들을 통합하는 이론을 찾기는 매우 어렵다. 

Ⅱ.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 
예수님의 리더십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이 필요하

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 연구의 분석단위와 접근방법들은 크게 네 

가지 차원, 즉 개인, 일대일 관계, 집단 및 사회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위대한 리더 

예수님의 리더십을 위의 네 가지 차원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

구하고 여기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개인, 관계, 집단, 사회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간략

히 살펴보려고 한다.       

1. 개인차원 : 자기를 알고 사명을 따르는 셀프 리더십 

개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 마

디로 요약한다면 ‘자기를 알고 소명을 따르는 셀프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예수님의 자기인식, 사명의식, 팔로워십(followership), 셀프 리더십

(self-leadership)에 관해서 차례로 설명하려고 한다. 

(1) 자기 인식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리더십의 원천은 관계, 지위, 시스템, 사회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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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본원적인 원천은 리더 자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리더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리더십을 갖게 하는 출발점이다. 예수님에게

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예

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

늘의 소리를 들은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막

1:11, 마3:17, 눅3:22)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례 사건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나를 기뻐한다’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는 계기가 되었

다. 세례 사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

님의 자기 인식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는 ~ 이다’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6:35, 48, 51).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8:12). 

“나는 문이다”(요10:9). “나는 선한 목자다”(10:1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요

11:25).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요15:1).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참으로 어려

운 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그렇기에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것 같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그것도 하

나님이 모세에게 자진을 나타내셨기에 가능했다. 모세나 예수님의 자기 인식 사

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인식은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진리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오늘날도 어느 사람이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명이신 그

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

하며 작은 예수가 되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곧 참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이다.      

      

(2) 사명 의식 

사명이란 보낸 사람이 맡긴 임무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누군가로부터 보

냄 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를 말한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 셨고, 보

내신 이의 뜻, 즉 자기의 임무가 있다고 말씀했다(마10:40, 15:24; 눅4:18-19; 요

3:34, 4:34, 5:24, 6:39, 6:44 외 다수). 예수님은 사명 의식 속에서 사셨고 그 사

명을 온전히 이루셨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

라”(눅4: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 4:3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4)

목회자 또한 사명 의식 속에서 살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예를 들어, 제자 양육의 임무)를 알아

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의 성공 여부는 사명의 완수에 있다

고 생각한다. 예수님이 사명에 목숨을 걸었고, 바울도 그랬다. 바울의 사명 의식

은 목회자들에게 본이 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 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쳤다.          

(3) 팔로워십(followership)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팔로워(Follower)’로서 사셨다. 예수님

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와 동등 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

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다(빌2:6-8).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잔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마26:39). 예수

님은 결코 자기 뜻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늘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

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다. 

목회자 역시 팔로워로서 살아야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를 낮

추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그런 사람을 높여 주신다. 그

리고 자기를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 즉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목회자의 분

복이다.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나의 사명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나

의 욕심인가를 분별해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중

요하다. 사역이 많아질수록, 바빠질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도록 힘써야만이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다. 또한 목회자는 자기 생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들, 멘토, 코치의 의견을 경청하고 따라야 독선

에 빠지지 않게 된다. 무엇 보다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

는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4) 셀프 리더십 

셀프리더십은 과업이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스스로 자신을 리드하기 위해 취

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며, 자기주도와 자기 동기부여 하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

지고 스스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셀프 리더

십 특징은 초월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자기 인식, 보냄 받은 자로서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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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팔로워십 이다. 목회자에게 왜 셀

프 리더십이 중요한가는 목회자가 스스로 다음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기 인식이 있는가? 

• 나는 사명 의식이 갈수록 굳건해 지고 있는가? 

•나는 팔로워로서 자원(시간, 재능,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나는 내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2. 관계 차원: 사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5)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

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오셨다. 관계 차원에서 본 예수님의 리더십은 한 마디로 사

람을 얻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서번트 리

더십에는 4가지 핵심요소가 있다.

(1) 성육신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육신 사건이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

에 계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이 땅에 찾아 오

셨다. 이와 같이 사람을 얻는 제1원칙은 자신의 위치를 떠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 중

요하다. 예를 들면, 관계가 깨진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고 하자. 이때 아들과의 관

계를 회복하고 아들을 다시 얻으려면 아버지가 그 권위를 내려 놓고 아들에게로 

찾아 가야 할 것이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선 죄악이 가득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

오셨다. 목회자가 성육신의 삶을 실천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종의 모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종이 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얻으시기 위해 제자의 종이 된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

살렘에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삼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길에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

였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 하셨다(막9:33-35). 그리고 예

수님은 뭇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시청각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확실히 가르

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약 12시간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식사 자리에

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 그리

고 말씀하셨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

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

여 본을 보였노라”(요13:14-15).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한 시간에도 그 어떤 것 보

다 우선시 했던 것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런 예수님을 진실로 안다면 목

회자는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는 마지막 시간에 누구

와 함께 하며 누구를 섬기고 있을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 보자.   

(3) 희생 제물 

예수님의 서번트 리더십은 성육신, 종의 모델에 이어 희생 제물이 되신 데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은 “의인을 위

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

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고 말한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

린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엡5: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를 당신

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 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의 피 값 주고 산 그리스

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목회자가 사람을 얻는 비밀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의 몸 된 교회, 즉 성도들에게 아낌 없

이 내어 주는 희생의 삶이 있다면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따를 것이 분명하다. 

(4) 끝까지 함께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서번트 리더십의 마지막 요소는 끝까지 함

께 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요13:1). 몇 

시간 후에 잡히시고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남은 시간을 보내셨다. 만일 나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 할 가롯 유다 마저 끝까지 사랑하고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부활의 표징을 보여주셨다. 일상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조반을 준

비하시고 제자들을 먹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또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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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단 차원: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임파워링 리더십 

집단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리더십의 특징은 제자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능력부여

(empowerment)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empowerment)’란 구성

원들이 지닌 잠재력을 인정하고 그들이 지닌 재능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리더십을 ‘임파워링 리더십(empower-

ing leadership)’이라고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나라의 일을 맡기시는 동

시에 그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요14:12).”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질 성령을 기다리라...성령이 너희에

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1:4-8).”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

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막16:17-18).”  

목회자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

야 할할 것 바울은 권하고 있다. 이런 영적 은사를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목회자는 영적 은

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목회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적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재능을 사용해서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

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

란트씩 주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묻었고, 2달란트 받은 사

람은 장사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

다. 받은 재능을 사용해서 남긴 사람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

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사람들은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 자기의 강한 재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리더가 사람들의 재능을 강화시키려면 ‘적

재적소 배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적합한 인재를 적합한 장소에 가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에 맞는 자리에 가야 능력도 개발되고 조직도 건강해진다.   

그렇게 하려면 리더는 사람을 볼 때 성품도 봐야 하지만, 그 사람의 재능이 무엇인

가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일을 주고, 그 일을 통

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기쁨으

로 리더를 따를 것이다.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

한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결실을 거

두고,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따르

는 사람들이 이용만 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로는 상사가 독차지 하고, 책임은 부하

에게 전가시킨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능력을 개발시켜 주시고, 

성공을 맛보게 하신다. 예수님은 내가 따르고자 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잘 할 수 있

는 일을 발견케 하시고, 늘 함께하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신다. 때로 실수

해서 넘어질 때가 있어도 오래 참아 주시고 또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 성취

감을 느끼며 지속적으로 성숙의 과정을 밟아 리더로 만드신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의 능력을 키워주시기 위해 현장학습 방법을 많이 사용하셨

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병고 치는 모습은 물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과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여 주셨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을 택하

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 마을로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 학습도 시키셨다. 필자가 교장으로 섬기는 한국리더십학교는 이러한 현장학습

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리더십학교의 1년의 정규 과정이 끝

나게 되면 마지막 과정으로 미국으로 Field Study를 떠난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장 학습과 함께 무엇보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성숙해지는 방법

으로 제자를 삼을 것을 명령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들을 성숙하게 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도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아,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들의 성숙을 도와주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 세상

에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직접 가르쳐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의 성숙을 위해 그들에게 능력도 부여하시고, 그들을 가르

치시며 제자들의 성숙을 도모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파워링 리더십이다. 목회자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목적을 이뤄갈 때에 힘써야 

할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에까지 이

르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목사보다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목회자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자라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임파

워링 리더십 모델이다.  

4. 사회 차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변혁적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사회 차원의 리더십 특징은 한 마디로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변

혁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막 1:14-15).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이고,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며, 바울의 핵심 메시지이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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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을 다섯 가지로 요약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실재한다. 그 나라는 볼 수 있고(막 9:1; 눅 9:27), 들어갈 수 

있으며(마 7:21; 요 3:5), 상속받을 수 있다(마 25:34).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7:21).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재는 그리

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어 나를 통치하시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의 뜻과 그 분이 내 인생의 목적으로 계획하신 일들을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하게 되

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Calling)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날

마다 인식하며,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뉠 뿐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문화 속으로 침투하고 있다. 예수님께선 하나님 나라가 

누룩(효모)와 같다고 하셨다(마 13:33). 요리사는 빵을 반죽할 때 효모를 첨가한다. 

효모가 작용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효모는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 반죽을 

부풀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소금으로, 빛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존재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으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신 것(Calling)과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신 것(Mission)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서 모세를 ‘부르신(calling)’ 하나님께선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

는 애굽으로 보내셨다(Mission). 우리도 이와 같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은 우리

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 받았다. 우리가 어디에 있건 모든 그

리스도인은 빵 속의 효모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로서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영적 반대 세력에 맞선다(마 13:25). 사탄은 자신의 제한된 모

든 힘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실제 하며,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

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기

도해야 한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의 적들이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저

지하려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사탄이 전투를 이기는 듯 할지라도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승

리를 보증해 주셨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가치를 가졌다. 하나님 나라는 창조된 이 세계의 그 어

떤 것보다 위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마 13:44),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마 13:46)고 비유

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마치 보물 또는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새로운 보물을 얻기 위

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치와 같을 

수 없고, 생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법과 통치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없다. 예수님은 씨가 싹을 틔

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씀하셨다(막 4:26-

29). 하나님 나라의 좋은 씨들은 그 주변의 엉겅퀴와 같은 방해꾼들에도 불구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끝없이 확장되고 성장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 속에

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

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세상에 아무리 끔찍한 일

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선 그 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을 계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선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명령하셨다. 따라서 목회자들

은 하나님 나라를 목회의 최우선 과제로 두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환상이 아닌 

현실이다. 그 나라는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도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고 있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인 반대 세력은 실존하지만 그 어떤 힘도 하나님 나라

의 전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역사(歷史) 가운데로 하나님께선 목회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시고 계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이들의 마음 속에서 시작되어,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다. 우리는 우리

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

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

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

이 직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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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관계 리더십의 실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본고에서는 관계 차원에서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리더십은 사람을 얻고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는 과정에서의 관계적 영향력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리더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

렇다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가? 먼저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이

해하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또한 대인관계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

는 훈련이 필요하다.  

     

1. 문화 차이의 이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 말, 행동은 그가 속한 그룹의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

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 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가 속한 문화와 내가 속

한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크혼(Klockhohn)은 인간

의 여섯 가지 기본문제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간행동 및 문

화차이를 분석하고 있다. .   

(1)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인가 또는 악한 것인가? 인간의 본성은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절대 불변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 사람

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어떤 관리자가 성선설을 따른다면 

사람들을 신뢰하고 참여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지만, 성악설을 따른다면 사람

들을 불신하고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지시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2)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는가, 또는 자연에 복종해야 하는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리더십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획을 강조하고 변화적 리더십을 선호할 것이다. 반면에 

인간을 자연에 복종하는 존재로 본다면 사람들은 외부통제에 대한 수용성이 높

고 변화에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3) 인간관계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인가, 또는 집단주의적인가에 따라 인간관계와 리더십 스

타일이 달라진다.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 문화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선호하며 그

룹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고 경쟁을 강조하게 된다. 집단주의적 문화

에서는 수직적 관계를 선호하고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며 조직 내 상하관계와 협

동을 강조한다.  

(4) 활동양식

활동양식이 동적인 경우 성과를 중시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업

적을 강조한다.반면, 정적인 경우는 일에 대한 동기부여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

하지 않고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시간지향성 

미래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성과보다 미래의 계획이 더 중요하며 변화와 

훈련을 강조한다. 반면에 과거지향적인 문화에서는 과거의 전통과 역사적인 교

훈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한다. 

(6) 공간지향성 

사람이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가 또는 공적으로 이용하는 것

을 선호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적인 공간 사용을 중시한다면 개인적인 공간소

유를 중시하고 격리된 장소에서 회의를 하며 은밀한 진행을 선호한다. 반면 공적

인 공간 사용을 중시하는 경우 공개회의를 선호하고 사무실의 공간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을 선호한다. 

2. 사람의 필요에 대한 이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7:12) 

위의 말씀은 보통 대인관계의 황금률로 불려진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

결은 먼저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려면 그 사람의 필요

와 욕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를 살펴

보자.  

(1)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한다 

먼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

실을 인정하는 것이 섬김의 출발이다.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면 상대방도 그

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은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 존중은 관계의 기본이다. 

둘째, 상대방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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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들도 많이 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투는 근본 이

유 중 하나는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행동을 상대에게 강요

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대방의 강점을 인정하고 칭찬하라.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강점을 인

정하기보다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 사

람과 경쟁하는 것이지 결코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의 강점을 인

정하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넷째, 상대방에게 감사하라. 감사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최상의 수단이고 그 사람

의 마음을 여는 열쇠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먼저 감사함으로 그 궁

정에 들어 가게 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듯이, 감

사는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2)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며 용서받기 원한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양심에 의한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러한 죄의식의 해결을 위해 용서를 원한다. 특별히 누군가 먼저 다가와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주길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하지 못하는 종의 이야

기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 받은 자로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 18:35)

그렇다면 누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서 찾아갈 것인가?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 해

줄 때 무척이나 인색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 잘못한 사

람이 용서를 구하려고 찾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기억해야 한다. 죄 없으신 예

수 그리스도는 죄 있는 인간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먼저 용서의 손을 내미셨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서번트 리더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좋다. 아

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성

경적인 원리이며, 서번트 리더의 자세이다.

(3) 누구나 잠재능력의 성장을 원한다  

본래 생명은 성장 본능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을 원한다. 사람은 무한한 잠

재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잠재능력을 키워가는 것에 성공을 느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은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목표이다. 

그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참된 방향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성장을 격려

하고, 도와줌으로써 서번트 리더로서 섬길 수 있다. 그 섬김은 아주 단순하고, 쉬

운 일에 대한 성장에서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인한 참된 성장으로 인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4) 누구나 섬김을 받기 원한다 

사람은 여러 가지의 욕구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욕구들이 채워지기를 원한다. 

Maslow는 5단계로 구성된 ‘욕구 단계설’을 주장했는데, 그에 따르면 각 단계에 

대한 충족감이 어느 정도 이르게 되면 사람들은 다음 단계의 욕구를 지향한다

고 한다. 따라서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된 후에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전의 욕

구를 지향하게 되고, 이를 어느 정도 충족한 뒤에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욕구, 존

경 욕구가 점점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진정한 섬김이란 사람의 욕구를 파악

하고, 그 사람의 욕구에 따른 섬김을 보여주는 것이다. 

3. 신뢰를 쌓기 위한 감정은행계좌  

신뢰 위에 관계가 구축되고 신뢰가 깨어지면 관계 역시 무너지므로 신뢰는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믿음을 기초로 회복되고 증

진된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신뢰는 장기간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

는 서로가 상대방의 ‘신뢰계좌’에 예금을 해야 한다. 스티븐 코비는 이를 ‘감정은행

계좌’라 이름을 붙이고 이 은행계좌에 예금하는 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여기

서는 이해의 편의상 ‘신뢰계좌’라 부르려고 한다.          

(1)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사람이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수단가운데 하나는 상대방

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 어

떤 행위를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신뢰예금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

점과 가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2)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손실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들은 매우 상처

받기 쉽고 내적으로 민감하다. 약간의 친절과 공손함은 신뢰계좌에 예금하는 행

위가 된다. 이와 반대로 작은 불손, 작은 불친절, 하찮은 무례 등은 신뢰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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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하는 행위가 된다. 

(3) 약속의 이행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신뢰관계를 쌓아가는 예금행위이며, 약

속을 어기는 것은 신뢰를 감소시키는 중대한 인출행위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습관을 갖는 것이 신뢰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다. 

(4) 기대의 명확성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불명확하거나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목표가 불분

명한 경우 의사소통과 신뢰를 손상시킨다. 거의 모든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

려움은 역할과 목표에 대한 갈등이나 불분명한 기대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역할과 기대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갈등을 예방하므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5) 언행일치

언행일치는 자기의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므로 셀프 리더십의 핵

심요소라 할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도 언행일치는 상대방에게 말한 약속을 지키

고 상대방의 기대를 충족시켜서 신뢰계좌에 예금행위가 된다. 언행일치의 원칙

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대한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할 것이다.  

(6) 진지한 사과 

실수를 저지르는 것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다 사

람들은 실수를 기꺼이 용서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우리

가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반드시 진지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러나 반복

되는 사과는 불성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신뢰를 손상시킨다.

 

4.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  

스티븐 코비는 인간관계에 대한 6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형으로 승/승

(win/win) 관계를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으로 주장한다. 인간관계의 6가지 유형

을 설명하고, 승/승 관계를 위한 성품 차원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승/승 관계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유형으로서 대인관계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철

학이다. 이 같은 철학은 인생을 제로 섬(zero sum) 게임의 경쟁으로 보지 않고 협

력하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의 장으로 본다. 또한 나의 방식이나 상대

방의 방식이 아닌 제3의 더 나은 방식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 성품 측면에서도 

성숙도가 높아서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을 이룬다. 즉,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

을 배려하면서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한다. 

(2) 승/패 관계

나는 이기고 상대방은 지는 승패적 사고방식은 리더십스타일에서 권위주의적으

로 나타난다. 이런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기 위해 지위, 권력, 

재산 또는 배경 등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승패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데 가

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비교, 운동시합, 각종 법률적 규제 

등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내가 용기는 많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그 결과는 승/패 관계가 될 것이다.  

 

(3) 패/승 관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지고 상대방은 이기는 사고방식에 훈련되어 있다. 그들 마

음 속에는 “계속해라 나를 네 마음대로 해봐” 또는 “난 평화주의자야”라는 사고

가 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에서 만

족감을 얻으려 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 등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

다. 이런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는 자기 감정을 묻어 두고 표현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나중에 보다 나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

방의 신념과 욕망에 대한 배려는 높지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주고 실천할 만

한 용기는 낮다.   

(4) 패/패 관계

나도 지고 상대방도 지는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에서 나온다. 이것은 

자신의 내면에 아무런 방향을 갖지 못하는 매우 의존적인 사람들이 갖는 사고방

식이다. 이들은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

각한다. 성품 측면에서 보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낮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표현할 만한 용기도 낮다. 

(5) 승 사고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반드시 패배해야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남의 일은 관심 밖이다. 이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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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승/승 아니면 무거래 

이것은 쌍방이 이기거나 또는 쌍방의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서

로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

면 어떤 기대도 일어나지 않게 되고 어떤 갈등도 생기지 않는다. ‘승/승 아니면 무

거래’는 앞에서 설명한 승/승 관계 보다 더 많은 훈련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차원 높은 인간관계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승이 아니더

라도 무거래를 선택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특히 모자관계로서 어머니는 자녀에게 늘 지고 손해 보면서도 그 관

계를 끊지 못한다.    

5.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관계는 인간에 대한 관점, 철학 및 성품 등에 의해

서 몇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이고 그것은 오랜 기간

의 관계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나와 상대방의 커뮤

니케이션은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

로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특히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인관계 커뮤니케

이션의 원칙은 아래에 설명하는 공감적 경청이다.  

(1) 공감적 경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보통 다음의 다섯 가지 수준 중 어느 하나로 

듣고 있다 . 첫째,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실제로 듣지 않는 것이다. 둘째, 맞장

구를 치면서 듣는 체 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적 청취로 어떤 특정 부분만 듣는 것

이다. 넷째, 신중한 경청으로 상대가 하는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에 총

력을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다섯째, 가장 고차원의 경청으로 공감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이란 이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보통 남에게 먼저 말하고 이해 받고 싶어한다. 또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

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듣기 보다는 대답할 의도를 갖고 듣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말을 하고 있거나 말할 준비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

들은 대화에서 들을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감적 경청이란 상대방

이 가진 준거틀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의 관점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

는 감정도 이해하는 것이다. 공감적 경청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체언어를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2) 자서전적 경청 

자서전적 경청이란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듣는 것을 의

미하며, 이것은 다음 네 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반응하는 경향을 말한다.  첫째, 

판단한다. 이것은 동의하느냐 또는 동의하지 않느냐의 반응을 말한다. 둘째, 탐

사한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준거틀에 입각해서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 충고한

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 조언하는 것이다. 넷째, 해석한다. 이것은 자신의 동

기와 행동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기와 행동을 유추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반응

을 말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반응 유형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서전적 경

청은 상대방의 준거틀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은 ‘먼저 경청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 상대방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라’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경청하고 그를 깊이 이해할수록 그만큼 그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고 더 큰 존

경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과 접촉한다는 것은 신비한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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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제물로 드려라 | 로마서 12:1-2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실된 섬김 | 에베소서 6: 5-9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

게 하듯 하지 말라.

강사 : 방선기 목사

일상생활의 신학과 영성

일상생활의 신학, 신앙, 영성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일상생활의 철학, 일상생활의 사회학 등

성경이 보여주는 일상생활의 관심 vs 전통적인 교회의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1. 일상생활의 신학-기독교 세계관

교리적인 신학을 넘어서 일상생활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크리스쳔이 고스톱을 치는 문제에 대해서

•섹스(Sex)/인터넷 등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1) 신학의 체계

•창조의 원리(딤전4:4-5)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선하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

•타락의 원리(롬5:12)   아담의 죄악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죄로 오염시켰다.

•구속의 원리(고후5:17)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2) 사례: 직업의 신학

•일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특권이다.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창3:19) 일이 우상이 되어버렸다.(전4:8)

•모든 일은 주께 하듯해야 하며(골3:23)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빌3:7-8)

2. 일상생활의 신앙- 종교를 초월하는 신앙

종교 활동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신앙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1) 신앙의 핵심-하나님과의 관계(Relationship)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내면적인 신앙과 외적인 표현과의 관계

(2) 종교로 나타난 신앙(Religion)

•신조로 나타난 신앙

•예식으로 나타난 신앙

•체험으로 나타난 신앙

•지식으로 나타난 신앙

•활동으로 나타난 신앙

(3) 일상생활의 신앙 (골3:11-4:6)(Real Life)                             

•개인적인 생활                                            

R2

R1

R3

•공동체 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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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상생활의 영성- 직업의 영성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활동을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일상적 종교적 

영적

세속적 

(4)

(3)

(1)

(2)

(1) 종교적인 영성

•전통적인 경건생활

•교회를 통한 종교적인 활동

(2) 종교의 세속화

•종교예식의 타락(사1:10-17)

•종교인들의 형식주의(마6:1-7)

•종교의 물질적인 타락(막11:15-18, 신23:18)

(3) 세속에서의 일상

•세상의 죄악의 보편성(롬5:12)

•인간생활의 허무성(전1:14)

(4) 일상생활의 영성

•비종교적인 일상의 일도 거룩해질 수 있다.(딤전4:4-5)

•하나님의 축복으로서의 일상생활(전9:7-10)

(5) 일상생활의 영성의 사례

•먹는 일의 영성

•의복의 영성

•결혼의 영성

•노동의 영성

•자연의 영성(시29편)

•대화의 영성(삼하16:10-12)

•만남의 영성(룻2:3)  

결론
일상생활은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성도들의 신앙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이다.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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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3:1-4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4:23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강사 : 노치형 목사

고령사회와 시니어 사역

1. 2026년을 앞에 두고 : 2018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2. 외로운 미래에 대한 자발적 고민 : “은빛날개”

※ 은빛날개 - 정의 및 목표

은 : 은퇴후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self-reflection)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나지 않고 아직 사용되지 못한 영, 몸의 자원들을 개발하여(self-

development) 

빛 : 빛이 필요한 곳, 국내 사회선교 지역과 해외 선교지역을 찾아가 복음의 빛을 비

추는 삶이며,

날 :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안에서 예수님과 동행

하는

개 : 개인, 나아가 친구관계를 이루는 소그릅 공동체를 이루어(friendship) 확장된 삶

의 영역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이루며, 거짓과 싸워 이기는 선한 영향력을 끼

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은퇴 이후의 삶

(1) 핵심가치 & 목표

•자기성찰 Self-Reflection

자신의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되돌아 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기개발 Self - Development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자신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들을 발견한다.

•친구관계 Friendship

5자신의 인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자리와 새로운 친구관계를 세워간다.

(2) 키워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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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한민국 초고령 사회의 사람과 시대 흐름의 이해

(3) 이제 시작입니다!

(4) 4가지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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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열쇠 : “친구관계” (Friendship)

6. 은퇴 이후의 삶 : “은빛날개”

7. 인생의 남은 시간 :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채워가는 것” 

강의에 기쁘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샬롬 & “은빛날개” in Jesus!



6968 - 5 차 장 로 아 카 데 미 -

사랑으로 | 요한 1서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겸손으로 | 빌립보서 2: 3-4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강사 : 이의용 교수

관계와 소통 -”말이 통하는 어른”

1. 장로의 사명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1, 12절)

2. 토의-장로에게 필요한 역량은?

⑴

⑵

⑶

⑷

3.  ‘동굴‘에서 ’광장‘으로

⑴ 동굴에서 혼자 살다 광장으로 나와 불편해지는 것  

⑵ 동굴에서 혼자 살다가 광장으로 나와 편리해지는 것  

4. ‘다름’과 ‘차이’

⑴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_________________ 것이 아니다.

⑵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____________ 을 읽는 데서 시작된다.

⑶ 다른 사람에게는 나도 ________________ 이다.

5. 체력적으로는 열등한 인간이 생물체를 지배하는 힘은?

6. “사람의 행복 90%는 (                   )에 달려 있다.”- 키에르케고르

⑴ 장거리 여행 빨리 가는 법

⑵ 식사 맛있게 하는 방법

⑶ 85%가 (                  )잘못해서 실패

⑷ 85%가 (                  )잘 해서 성공

⑸ 85%가 (                  ), (                  )으로 성공

⑹ “친구는 수천 명도 부족하다. 그러나 (             )은 한 명도 많다.”-알 카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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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소 나와 가장 자주 소통하는 사람 10명은? 

8. 내가 앞으로 소통을 더 자주 하고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 5명은?

※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들과 _________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내 선택이다.

※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의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를 읽는 데서 시작된다.

9. 소통과 갈등

⑴ 갈등(葛藤):칡덩굴과 등나무 덩굴이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견해·주장·이해관계 따

위가 서로 달라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

⑵ 가정이든 교회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상 갈등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구성원들이 그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다.

'通卽不痛(통즉불통), 不通卽痛(불통즉통)'

10. 교회와 갈등

⑴ 교회 공동체 내부의 갈등

① 목사 vs 장로

② 장로 vs 장로

③ 당회 vs 교인

④ 교인 vs 교인

⑤ 세대 vs 세대

⑥ 담임목사 vs 부교역자

⑦ 교회 vs 간사(교회 직원)

⑧ 

⑵ 교회와 공동체 외부와의 갈등

① 교회와 지역사회간의 갈등

② 교회와 사회의 갈등

③ 교회를 향한 사회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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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갈등 해결, 소통의 방법

⑴ 직면(直面) 소통

① 상대방을 직접 대한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소통, 추측을 지양한다.

② 상대방이 알고 있는 사실(fact)과 원하는 것(needs)을 정확히 파악한다.

③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해결해나간다.

Communication Sheet

From To 말이 통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해주세요

담임목사 장로들

장로들 담임목사

다른 장로들

⑵ 소통의 연습-말하기와 경청하기

① 친절하게 말하기

- “반갑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했습니다”

②  말하는 순간 듣지 못한다.

- 輕聽 < 傾聽  < 敬聽

③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_____________

- 공감(Repeat)

- 주장(“제 생각에는....”)

- 인정(“일리가 있습니다”) 

- 거절(“Yes, But...”)

- 충고, 부탁(Sandwich)

- 요구(Fact-I-Want)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잠언 15:23)

⑶ 교회내 소통을 위한 방법

① 신속한 정보 공유

② 교회내 미디어 운영

③ 교회내 토론 문화 활성화

④ 회의법 혁신(수렴형, 확산형 구분)

⑤ 사서함 운영

⑥ 권한 위임

⑦ 청년 당회 운영

⑧ 나의 5분간(교회에 바란다)

⑨ 투명한 재정 사용(외부 감사)

⑩

⑷ 평화로운 당회 운영법

① 내가 아닌 하나님과 교인의 입장에서 결정한다.

② 발언을 독점하지 않는다.

③ 1시간 내에 끝낸다. (끝나는 시각 알람)

④ 토론은 활발하게, 그러나 일단 결정되면 견해가 달라도 적극 협력한다.

⑤ 토론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⑥ 결정 사항은 24시간내에 전 교회에 공개한다.

⑦ 

⑸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① 설문조사

② 마을 신문 발간, 지역 인터넷 방송 운영

③ “주민에게 듣는다”, “교회에 바란다”

④ 

“My life is my message.”- 간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한 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

엇인지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버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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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소통의 법칙

1.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뒷말은 가장 나쁘다. 궁시렁거리지 마라.

2.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라. 들을수록 내편이 많아진다.

3. 목소리의 ‘톤’이 높아질수록 ‘뜻’은 왜곡된다. 흥분하지 마라.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다.

4.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드는 말을 하라.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마음에 남는 말을 하

라.

5.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라. 하기 쉬운 말보다 알아듣기 쉽 

게 이야기해라.

6.. 칭찬에 ‘발’이 달려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허

물은 덮고 칭찬은 자주 해라.

7. ‘뻔’한 이야기 보다 ‘펀’한 이야기를 해라. 디즈니만큼 재미있게 해라.

8.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해라.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보다 힘이 있

다.

9.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 된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10.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 뱉어진 ‘말’이 나를 다스린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라.

 

‘아재’(꼰대) 체크리스트

1. 사람을 만나면 먼저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

2.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

3.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하기보다 세상 탓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

4. “○○란 ○○인 거야”라는 식의 진리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

5. 버스,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젊은이에게 “비키라”고 말하고픈 충동이 인다. □

6. 후배의 장점, 성과를 보면 자동반사적으로 그의 단점, 약점을 찾게 된다. □

7.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얘기를 자주 한다. □

8.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

9.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주 얘기하게 된다. □

10. 커피,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때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

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

11. 낯선 방식으로 일하는 후배에게 친히 ‘제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준다. □

12.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해라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한다. □

13. 옷차림이나 인사예절도 근무와 연관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4. 내가 한때 잘나가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

15.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 영역도 인생선배로서 답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

16. 회식,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

17.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잊지 못한다. □

18. ‘미주알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

19.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

20.‘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운 적은 없다. □

- 창의리더십센터 -

60, 70대를 위한 7Up

1. CLEAN UP : 나이가 들수록 집과 환경을 모두 깨끗이 하고 주변을 정리정돈하며 자신에

게 필요없는 물건을 과감히 버려라.

2. DRESS U P: 항상 용모를 단정히 해서 구질구질 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라. 

 젊은 시절에 아무 옷이나 입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비싼 옷을 입어도 좀처럼 옷태가 나

지 않기 때문이다.

3. SHUT UP :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많이 하라. 노인들의 잔소리와 훈수는 모임의 분위기

를 망치고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말 대신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환영받는 비결이다.

4. SHOW UP : 회의나 모임에 부지런히 참석해라. 집에만 칩거하며 대외활동을 기피하면 

정신과 육체가 모두 병든다.

5. CHEER UP : 언제나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라. 지혜롭고 활달한 노인은 주변을

활기차게 만든다. 지혜로운 발에다 독창적인 유머 한 가지를 곁들이면 더 바랄 것이 없다.

6. PAY UP : 돈이든 일이든 자기 몫을 다하라. 지갑은 열수록 입은 닫을수록 대접 받는다. 

우선 자신이 즐겁고 가족과 손아래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환영을 받게 된다.

7. GIVE UP :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하라. 이제껏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세상만사와 부부, 

자식문제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변할 수는 없다. 되지도 않을 일로 속을 끓이느니 차

라리 포기하는 것이 심신이 편하다.

8. STAND UP : 눈치 없이 오래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라.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바로 

알아야 한다.

4가지 나이

⑴ 역연령(歷年齡):시간의 흐름이 기준.

⑵ 생리적 연령:몸의 상처가 치유되는 속도가 기준.

⑶ 심리적 연령: 두뇌의 기능, 감정의 차이, 감수성 등이 기준.

⑷사회적 연령: 일을 처리하는 능력과 판단력 등이 기준.

“신념이 있으면 젊어지고, 의심이 있으면 늙어진다.

자신을 가지면 젊어지고, 절망을 품으면 늙어진다.”-더글라스 맥아더

나이란 마음먹기의 차이요,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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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 김 준 엽 -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7978 - 5 차 장 로 아 카 데 미 -

후손이 알게 하라 | 신명기 4:1, 9-10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

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 에베소서 6:4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강사 : 최샛별 교수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

‘에코세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1. 세대란 무엇인가?

2. 에코세대는 누구인가?

(1) 에코세대의 사전적 정의와 기원

① 에코세대란?

 

 

② 인구학적 측면

 

 

③ 사회문화적 측면

(2) 에코세대를 명명하는 다양한 명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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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코세대의 삶의 궤적

(1) 에코세대가 경험한 주요 사건들

① 수치로 보는 에코세대의 오늘

•대학 진학률

② 성장기 1인당 국민총소득

4. 에코세대를 둘러싼 시선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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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코세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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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소중함 | 잠언 4:7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식의 중요함 | 잠언 19:2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강사 : 이재규 교수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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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 분별  | 요한 1서 4:1-3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

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

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 | 마태복음 24:23-24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

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강사 : 임희국 교수

종교개혁과 한국교회사

I. 독일 루터 종교개혁과 성경번역 

16세기 독일 루터 종교개혁의 출발과 핵심은 성경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1517

년에 그는 성령의 역사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우쳤다. 그의 눈

과 귀가 성경의 문자를 꿰뚫고 지나가서 로마서를 쓴 바울에게로 바짝 다가갔는데, 바울에

게 역사했던 성령이 1500년 시공(時空)을 뛰어 넘어 루터에게도 역사했다. 이로써 과거와 

현재의 “동시성(Gleichzeitigkeit)”이 성립되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울려 나오는 성령의 

내적 증언이다. 이때부터 루터에게는 성경이 -문자로 읽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들

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루터는 1521년 5월 4일부터 1522년 3월 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작센(Sachsen)지역 선제

후(Kurfürst)의 영토에 있는 성(城)인 바르트부르그(Wartburg)에 숨어 지내면서 신약성경

을 독일어로 번역했다. 당시의 그는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Vulgata)와 에라스무스의 희랍

어 신약성경을 갖고 있었다. 마치 광야 같은 외딴 성에서 지내며 번민하는 가운데 번역이 

진행되었다. 불과 11주간의 짧은 기간에 완성된 번역작업인데, 이것이 독일 최초의 성경번

역은 아니었으나 작센 지역의 표준어로 번역하면서 지역의 독일어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

를 받고 있다. 루터가 번역한 성경언어가 독일 공용어로 정착되었다. 그는 성경의 원전에 

충실하면서도 독창적으로 번역했는데, 성경 낱낱의 단어를 정확하게 옮기는 문자적인 번

역에 집착하지 않았고, 성경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가운데서 독창적 창의성을 발휘하여 

번역했다. 그는 라틴어 한 글자 한 글자를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중점을 두지 않았고, 일반 

가정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 하듯,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활기찬 놀이언어이듯,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의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번역했다.

 루터의 성경 전체번역은 1534년까지 진행되었다. 

II. 한국의 토착 언어 속으로 성육신한 기독교 신앙

 1. 성경번역의 배경: 19세기말 한국의 일상생활 문화

첫 내한 선교사들에게 조선(한국)의 일상 생활문화는 “불편하고 불결하며 비위생적이고 가

난함”으로 부딪쳐왔다. 선교사들은 선교현장인 조선의 일상과 투쟁하는 가운데서 싫든 좋

든 간에 그 문화를 몸에 익혀야 했다. 그러한 그들은 몸에 배여 있는 모국(미국)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그 생활방식을 조선에서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다.

  캐나다 출신 선교사 게일(James Scarth Gale)이 조선의 일상 속에서 겪는 불편한 생활

에 관하여 자세히 언급하자면, 본국에서 날마다 빵과 고기를 먹고 커피와 우유를 마시던 

그가 이곳에서 쌀밥이나 거친 잡곡밥과 소금에 절인 배추(김치)와 고추장으로 끼니를 해

결해야 했다. 하루 세끼 식사야말로 그가 날마다 극복해야 할 선교현장의 음식문화였다. 

또한, 의자와 침대생활에 익숙해 있는 그가 이곳에서 다리를 꼬고(양반다리) 방바닥에 앉

는 일은 마치 고문당하는 체험이었다. 조금만 앉아 있어도 무릎과 엉덩이 뼈 그리고 발목

뼈가 끊어지듯 아파 왔다. 온돌방체험은 더욱 더 견뎌내기가 힘들었다. 방바닥이 마치 “빵 

굽는 오븐”처럼 달구어져서 잠자는 사람이 “빵으로 구워지는” 느낌이었다. 뜨겁게 덥힌 방 

안에서 온 몸이 시달리다 문득 잠이 들면 악몽을 꾸는데, 게다가 실내의 환기가 잘 되지 않

아 사람의 맥박이

마구 뛰고 머리는 곤두서고 숨이 막혀 질식당할 것만 같았다. 

  해마다 여름이 오면 전염병이 도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아눕고 목숨을 잃었

다. 천연두와 콜레라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다. 특히, 1887년에는 콜레라가 온 나라를 

휩쓸어서 수 천 명이 쓰러졌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정

오에 사망하였고 또 한 가족 몇 명이 같은 날 사망하였다. 환자를 돌보던 선교사들은 자신

도 전염병에 걸릴까봐 무서워 벌벌 떨었다. 한 번은 게일이 천연두의 발진으로 온 몸이 부

르튼 환자의 가정에 심방하였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내내 그는 이 질병이 자기에게 옮을까

봐 두려워하였다. 그는 마치 죽음에 포위된 느낌이었다. 이렇게 지독한 질병과 전염병이 대

체로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이 환경과 투쟁해

야 했다. 따라서 질병퇴치와 위생청결이 선교활동의 주요한 과제였다. 

2. 한글의 가치를 발견한 선교사들

열악한 선교환경에서 힘겨운 투쟁을 하던 몇몇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수준 높은 정신문화

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나라의 일상이 불편하고 불결하며 비위생적인데 반(反)하여 이곳 

정신문화의 수준은 대단히 높다는 점을 눈치 챘다. 겉으로 보이는 조선의 생활문화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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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하여 별로 볼 폼이 없는데 그렇지만 그 내면에 들어있어 보이지 않는 정신문화의 수준

은 매우 높다는 점을 알아챘다. 그는 이 나라 사람들이 본래 “책읽기를 좋아하는 민족”이고 

“학문을 좋아하는 심성”을 가져서 매우 “높은 교육열”을 가졌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어서 

그는 조선에서 발달된 학문(인문학)의 수준을 높이 보면서 “학문적 성과로 따져 본다면 조

선의 (유)학자들의 업적이 예일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출신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차츰 조선의 정신문화를 ‘존중’하게 되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교사 게일은 조선의 예절문화가 성경의 히브리문화와 친화력이 

높다는 점을 발견했다. 성경의 다윗, 다니엘, 베드로, 그리고 바울 시대의 문화가 조선에 다

시 살아난 듯 착각하게 했다. 이를테면, 다윗이 사울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듯이(삼상 

24: 8)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고개 숙여 절을 했다. 성경의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하며 인

사했는데, 조선 사람들도 인사할 때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안녕’이라 인사했다. 이와 관련

하여서, 성경의 내용이 “서양인에게 보다도 조선인에게 훨씬 더 명료하게” 들려진다고 보

았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어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셨

는데(마 9: 5-7), 이 말씀을 게일이 본국(캐나다)에서는 잘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중한 병을 

앓던 허약한 사람이 어떻게 거창하고 무거운 침대를 혼자서 지고 갈 수 있는지 매우 의아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는 조선에 와서야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의 침

상은 서양의 침대가 아니라 아침저녁에 방바닥에다 간단히 개고 펴는 이부자리이기 때문

이었다. 게일은 조선인의 관습과 언행에 배어있는 ‘체면문화’도 잘 이해했다. 그는 요한복

음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체면 차리기에 익숙한 전형적인 조선의 인물과 같다고 보았다. 

니고데모가 자기의 체면이 깎일까봐 인적이 드문 한 밤중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이처럼 게일은 조선의 사회관습과 예절문화가 성경의 히브리문화와 친화력이 있다는 점

을 발견하였다. 

  게일이 조선 정신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 문화를 존중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가치

도 발견했다. 그는 감탄과 탄식을 한꺼번에 토해 냈다. 한글이야말로 누구나 “배우기 쉽고” 

누구에게나 익히기 “간단한” 글인데, 그러나 한글창제 이후 이 나라에서 이 글이 거의 사용

되지 않았고 도리어 멸시만 당해 왔는데, “서기 1445년에 발명되어 조용히 먼지투성이를 (

뒤집어쓰고) 자신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것이야 말로 “하나님의 신비한 섭

리 가운데서” 선교를 위해 “준비된” 아

주 훌륭한 언어라고 감탄하였다.

다른 선교사들도 복음전파를 위한 한글의 가치를 발견했다. 이 점은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

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토착 언어인 한글로 증언하는 가운데서 그 복음이 조선

의 정신문화 속으로 성육신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한글 배우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내한 선교사들은 선교사역을 시작하면서 토착 언어인 한글을 배우느라 애

쓰며 곤욕을 치러야 했다. 선교사의 한글학습을 위하여 매년 1 단계에서 3 단계에 이르는 

학습과정이 개설되었다. 모든 선교사는 일 년에 3 차례 아주 엄격한 한글시험을 반드시 통

과해야 했다. 당시에는 한불자전(韓佛字典)이 한글학습에 큰 도움을 주었다. 게일도 조선

에 도착한 이후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익혔으며, 또한 날마다 한문공부를 했다.

  게일은 한글문법을 연구하여 문법책(Grammatical Forms)을 출판하였다. 또 45,000단

어를 정리한 한영자전(Korean-English Dictionary)도 출판하였다. 사전편찬은 선교를 위

한 작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한글 발전에 초석을 놓은 작업이기도 했다. 언더우드 역시 선

교사의 한글학습에 필요한 사전을 만들었다. 

그는 1885년부터 5년 동안 한글단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하였다. 그는–여러 선교

사들의 선행 작업을 바탕으로- 사전을 만들면서 한글맞춤법의 표준도 만들었다. 그는 한

글의 단어를 낱낱이 한불사전과 대조하여서 표준맞춤법을 만들었다. 이 사전이 완성되자 

일 만 개의 단어와 동의어가 정리되었다. 물론, 이 방대한 작업을 혼자서 해낼 수가 없었다. 

게일이 한영자전 제작 작업에 동참하였고 또 헐버트는 영한사전 제작에 동참하였다. 드디

어, 1890년 4월에 한영문법과 한영자전이 완성되었다. 사전의 제작은 성경을 한글로 번역

하기위한 선행 작업이고 또 한글성경의 기초 작업이라고 본다.  

3. 만주와 일본에서 선행된 한글 성경번역 

이미, 중국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1877년 여름 중국 만주

에서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번역자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 소속 선교사 

로스(John Ross)와 그의 한국어 선생인 의주에서 온 상인 이응찬(李應贊)이었다. 이들은 

신약성경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하였는데, 한문성경 신약전서문리『新約全書文理』

(1852년 번역)을 한글로 옮겼다. 이 무렵, 영구에서 로스를 만난 서상륜(徐相崙)이 신약성

경번역(누가복음)에 참가했다. 그 이듬해(1879년) 초반 로스가 안식년 휴가로 귀국했고, 번

역작업을 매킨타이어(John Macintyre)가이어받았다. 의주출신 한국인 10여명이 신앙공

동체를 이루고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였다. 성경번역에 참여한 한국인들 대다수는 의주

에서 온 상인이었다. 이들은 서북지역 자립적 중산층을 형성했으며 한문과 중국어(만주어)

에 능통한 학인(學人)이었다. 이들은 기독교 교리를 배우거나 세례를 받기 위해 로스와 매

킨타이어를 찾아갔다가 번역자로 일했다.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여러 해 동안 성경번역에 

참여했다. 현재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파악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은 이응찬, 

백홍준, 김진기, 서상륜, 서경조, 이성하, 이익세, 최성균 등이었다. 성경번역이후에, 고향으

로 돌아간 그들은 권서 등으로 전도활동을 하였다. 헬라어 성경(원어 성경)을 참조하면서 

번역이 진행되었다. 번역자들이(대표 이응찬) 한문성경에서 번역초안을 만들어 놓으면, 매

킨타이가 헬라어 성경을 대조하며 번역문을 검토하였고, 검토된 번역문을 선교사와 번역

자들이 함께 살펴보았고, 최종 수정된 원고를 이응찬이 정서하였다. 1881년 5월에 로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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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로 돌아왔다. 9월부터 로스는 매킨타이어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작업한 번역원고를 수

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물이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년)였다. 1887년

에는 신약 『예수셩교젼셔』가 완간되었다. 

  일본에서 기독교 신앙인이 된 이수정이 이 나라에서 세례를 받고(1883년 5월) 미국 선교

사 루미스(H.  Loomis, 요코하마 주재 미국성서공회 일본지부의 총무)의 제안에 따라 성경

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한문문리성경을 저본으로 하여 일본어 성경을 참고하며 성

경을 번역하였다. 한문문리 성경에다 이두식으로 토(吐)를 붙이는 『懸吐漢韓(현토한한) 신

약성경』을 완성해 나갔다.

4. 국내에서 진행된 한글 신약성경번역

1885년 이래로 조선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로스역과 이수정역을 인정하려고 했다. 그러나, 

언더우드는 로스역에 대하여 비판적이었다. 1886년 4월, 그는 의주지역 방언으로 번역된 

이 성경이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 무렵부터 선교사들 사이에서 

소위 “로스역 논쟁”이 시작되었다. 로스역 성경판매의 실적과 사용 실태를 몇 해 동안 지켜

보는 동안에, 이 성경에 한문체가 많고 의주지역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며 또 인쇄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 역본의 인쇄를 중지하자는 결론이 났다. 이에, 성경번역

사업의 책임이 서울 선교사들에게로 넘어왔다. 성경번역을 위하여 조직된 ‘상임성서위원

회’(1887년)는 1890년에 로스역의 개정을 포기하고 성경을 새로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였고, 몇몇 개인들이신약성경을 부분적으로 번역

하였다. 1892년에 개인역으로 『마태복음젼』, 『도젼』이 발간되었다. 

  1893년 5월 16일, 이제까지 거의 실적이 없었던 ‘상임성서위원회’를 해체하고 상임성서

실행위원회(1893-1903)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와 그 아래 소속된 번역자회가 채택한 성

경원본은 옥스퍼드에서 발간된 팔머의 헬라어 신약성경(The Greek Testament with the 

Readings Adopted by the Revisers of the Authorized Version, ed. by E. Palmer, Ox-

ford, 1881)을 저본으로 하고 대체로 영어성경 개역본(RV, 1882년판)과 흠정역 영어성경

(KJV)을 사용하였다. 선교사들은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고, 한

국인 조사들은 한문 문리(Delegates‘ Version: 文理)신약전서를 대본으로 번역하되 일본

어 성경도 참고하였다. 성경번역에 참가한 한국인들은 최소한 7명이었다. 이들은 송순용(

宋淳容), 조한규(趙閑奎), 최병헌(崔炳憲), 김명준(金明濬), 이창직(李昌稙), 이원모(李源謨). 

정동명(鄭東鳴), 홍준(洪埈) 등이었다. 이들은 한학에 조예가 깊었고, 대다수 서울이나 중부

지방 출신이었다. 로스역 번역자들이 한문과 중국어에 능한 서북지역(의주) 출신의 상인들

이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한국인 번역자들은 개인역 단계에서 한문문리신약전서를 비

롯한 여러 한문성경들을 대본으로 한글 초역을 담당했다. 이들은 선교사를 도와 번역에 자

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단어의 본디 뜻을 밝혀내고 문장이 쉽게 술술 읽히도록 동역하였

다. 그러나 이들에게 시험역에 대한 표결권을 주지 않았다.

  1896년까지 약 3년 동안 진행된 성경번역사업은 개인역 단계와 수정역 단계에 머물렀다. 

1896년에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개인역으로  출간되었다. 이 무렵에 한국 개신교는 

크게 부흥하고 있었다. 특히 청일전쟁(1894년) 이후에 신자의 수가 급증했다. 이와 함께 성

경의 수요가 쇄도하였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어, 성경번역자들은 공관복음서,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번역해 나갔다. 1900년 5월에 신약성경 전체의 2/3가량을 번역자

회의 공식적 의결을 거쳐 시험역으로 내어 놓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

리고 로마서만 시험역이었고, 나머지는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역과 개인역 단계의 서신서들을 함께 묶어서 임시방편이나마 신약성경 단권을(『신약

젼셔』) 출간하였다. 1900년 5월 8일은 성서공회주일이었다. 

5. 한글로 번역된 성경 : “구역(舊譯)”

신약성경을 단권으로 출판한 이후, 성경번역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이미 출간한 신약성경을 공인역으로 만드는 작업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부터 비로소 

구약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시편촬요』외에는 번역된 구약성경이 없었다. 신약

성경의 개정작업은, 선교사 번역자들의 잇단 안식년 휴가 때문에, 1902년 10월까지 제대

로 추진되지 못했다. 설상가상, 그 해 6월 번역자 독회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를 향해 떠났던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조사 조한규와 함께 군산 앞바다에서 사고로 순직하였고 

이와 함께 번역에 필요한 귀중한 자료도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 10월부터 선교사 게일, 언

더우드, 그리고 레이놀즈(W. D. Reynolds)가 개정작업에 전념하였다. 드디어, 1904년 5월

에 신약전서의  개정이 완성되었다. 그러나 이 원고에서 무려 1,000개 이상의 오류와 철자

법의 혼동이 발견되었기에, 심히 불완전한 신약성경 공인역이 출판되었다. 

 1905년 2월 15일부터 번역자회는 미완성의 공인역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1년 동안 추진

되었다. 번역을 위한 저본은 1881년에 옥스퍼드에서 발간된 헬라어 신약성경이었다. 1906

년에 공인역 『신약젼셔』 2만부가 발간되었다. 이 신약성경은 1938년 『신약개역』이 발간될 

때까지 30여 년간 한국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했고, 개역(1938년판)과 구분하기 위하여 

“구역(舊譯)”이라 했다. 

 1900년에 『신약젼셔』가 단권으로 묶여 나오고 1904년 임시역 신약전서가 발간되는 과

정에서, 한글보다는 한문에 익숙한 양반지식층 기독교인들을 배려하는 국한문혼용본 신

약전서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1903년까지만 해도 다수의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정책

에 따른 한글 성경번역에 만족하고자 했는데, 언더우드와 게일이 국한문혼용본을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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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두 선교사는 이 당시 독립협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양반 지식인들에게 복음

을 전하고 있었다. 1904년 7월 27일 실험적 의미를 담아 신약성경 복음서(공관복음)의 국

한문혼용본이 출판되도록 했다. 번역자는 유성준(兪星濬)이었다. 1906년 4월에 영국성서

공회와 미국성서공회가 함께 신약전서 『新約全書국한문』을 발간했다. 발간 직후에 이 성

경을 황제 고종에게 헌정하였다.

구약성경의 한글번역은 신약성경의 번역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다. 1897년부터 구약성경

이 부분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했다. 미국성서공회의 권서였던 피터즈(Alexander Albert 

Pieters)가 그 해 7월에 시편번역을 시작했고, 또 이 때 발간된 『조선그리스도인회보』에 사

무엘서와 열왕기서가 개인역으로 번역되어 실렸다. 1899년에 상임성서실행위원회가 번

역자들(아펜젤러, 레이놀즈(William Davis Reynolds), 게일, 스크랜튼(W. B. Scranton) 등)

에게 각각 번역할 부분을 나누어 주었다. 그 이듬해 2월에 게일이 사무엘상·하의 번역을, 아

펜젤러가 창세기의 번역을, 언더우드가 시편의 번역을 개인역으로 완성하였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번역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구약성경의 본격적인 번역은 1904년 10월

부터 신약성경의 공인역을 출판한 다음에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이 번역의 수정작업 때문

에, 또 다시 1년 가까이 구약성경의 번역이 뒤로 미루어졌다. 이러한 가운데서, 1906년에 

그나마도 창세기와 시편의 번역이 완성되어서 출간되었다. 

  부진한 구약성경의 번역에 박차를 가하고자, 1907년 봄에 한국인 번역조사 이창직과 김

정삼이 선교사 레이놀즈와 함께 번역위원(3명)으로 임명되었다. 이것은 한국 장로교회의 

첫 목사 안수(1907년, 7명)에 버금가는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지금까지는 한국인 번역조

사들에게 발언권만 주고 표결권을 주지 않았는데, 이제부터는 이들이 선교사들과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일하였다. 번역위원들이 열심히 번역하여 그 해 6월까지 출애굽기의 번역

을 마쳤다. 지난 해(1906년) 출간된 창세기와 시편번역에 이어서, 잠언, 출애굽기, 사무엘 

상·하, 말라기를 출간하였다. 1909년까지 레이놀즈를 비롯한 번역위원들이 에스더, 아가, 

에스겔, 다니엘의 번역을 마쳤고, 게일은 욥기와 호세아를 번역하였다. 이어서 게일은 예레

미야서를 완역하였다. 언더우드는 소선지서를 번역하여 레이놀즈에게 보냈다. 1910년 봄, 

드디어 구약성경의 번역이 완성되었다. 

  1911년에 『구약젼셔』가 출간되었다. 2,650면의 방대한 분량이라 상하 2권으로 출판되

었다 (상권은 창세기-역대하(1,350면), 하권은 에스라-말라기(1,300면)). 1911년에 완성

된 구약전서를 1906년에 공인된 신약전서와 함께 일반적으로 “구역(舊譯)”이라 부르는

데, 1938년과 1956년 그리고 1961년에 발간된 "개역(改譯)"성경과 대비되었기 때문이다.

6. 새로 번역한 “개역”성경(1938)

1911년 구약성경 한글번역이 완성되어 출판됨으로써 신구약 한글성경이 교인들 손에 들

려졌다. 그런데 벌써부터 성경의 개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신약성경은 그동

안 두 번에 걸쳐(1904, 1906) 개정작업을 하였기에 그런대로 만족할 수 있었던 반면, 구약

성경은 대부분 1907년부터 3년 동안 짧은 기간에 번역이 진행되었고, 게다가 번역자들이 

개별적으로 작업하였으므로 공동의 수정작업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구약성경의 개역작업

을 먼저 착수하게 되었다. 

  구약성경이 출판된 직후에, 구약 ‘개역자회’(The Board of Revisers)가 구성되었다. 개역

작업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잦은 위원 교체와 사임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가령, 레

이놀즈는 이제까지 15년 동안 성경번역 작업에 매달려 왔으므로 심신이 지쳐있었기에 위

원직을 사임하였다.

그 대신 자문역을 맡았다. 1916년에는 성경번역에 가장 오랫동안 참여해 온 언더우드가 사

망하였다. 1920년 호주장로교 소속 엥겔(Gelson Engel)이 개역위원으로 들어왔고 또 미

국 북장로교의 어더만(Walter C. Erdman)이 위원으로 들어왔다. 게다가 위원회의 번역방

침을 둘러싸고 갈등과 불화가 일어났다. 언더우드의 사망이후, 게일이 위원회의 회장직을 

맡았는데 그는 “조선어풍(朝鮮語風)” 번역을 추구했다. 이것이 다른 몇몇 위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게일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였다. 개역작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

다. 1926년 히브리 성경에 능통한 피터즈, 미국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장로회신

학교(평양) 교수로 취임한 남궁혁(南宮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구약을 전공하고 돌

아온 김관식(金觀植), 베어드의 조수였던 김인준(金仁俊)이 위원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개

역작업이 활발해졌다. 개정작업을 1931년 이전에는 베어드가 주관했고, 그 이후에는 피터

즈가 주관했다. 

  구약성경의 개정작업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1925년 창세기의 개역이 마무리되어 인쇄되

었고, 1926년에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마무리되었으며, 1930년에는 구약 39권 중 17권

의 개역작업을 완료하고 발간하였다. 마침내, 1936년 봄 모든 작업을 끝마쳤고 그 해에 『구

약젼셔 역』이 발행되었다. 1936년 일단 완성된 개역 구약성경은 다시 일부 수정되어 1938

년 발간되었다. 시작한 지 25년 만에 마무리되었다. 이 작업에 참여한 번역자 수는 선교사 

11명 한국인 4명(특히 이원모와 김인준)이었다. 

  신약성경의 개역작업은 1926년 신약 개역자회가 조직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 남장로교

의 윈(S. D. Winn), 호주 장로교의 컨닝햄(Frank William Cunningham), 북 장로교의 로스

(Cyril Ross, 노세영)가 개역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이 작업이 1937년에 마쳐졌다. 그 해에 

단편으로 4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인쇄되어 출간되었고, 그 이듬해에 개역된 『신약 개역』이 

발행되었으며 신·구약이 합본되어  『셩경 개역』이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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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경 번역의 수정작업(1948년 이후 현재까지)

1948년 이후에 한글 개역성경 수정작업이 착수되었고, 1961년 『개역성경전서』가 출간되

었다. 이 성경을 한국 개신교가 최근까지(『개역개정판성경전서』가 출간되기까지) 널리 사

용해 왔는바 “강대용 성경”(또는 “예배용 성경”)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개역성경』

(1938년판)을 개정하기 위해 1983년부터 준비 작업이 시작되었고, 1993년 8월에 대한성

서공회 주관으로 한국 개신교 17개 교단 대표들(성서학자, 목회자, 국어학자 등)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개정감수위원회’가 조직되었다. 1995년 11월에 『개역개정판』 신약

이 먼저 출판되었다. 그 이후 구약 개정작업이 1997년 6월에 마무리되었고, 11월에 『성경

전서개역개정판』 2,000부가 감수용(비매품)으로 출판되었다. 

이 성경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998년 8월 말에 『성경전서개역개정판』 초판이 

발행되었다. 개역개정에 사용된 원전 성경은 구약 스튜트가르트 히브리 성경(BHS)을 신약 

네슬레-알란트(Nestle-Aland)판을 사용했다. 그런데, 초판과 재판(2000년)에서 몇몇 실

수가 발견되고 문제점들이 제기되어서 수정작업을 거친 제 3판(2003년)과 제4판(2006

년)이 발간되었다. 

8. 정리

한국 개신교의 역사 속에서 한글 성경번역은 가장 중요한 작업이었다. 성경번역의 예비작

업으로 선교사 로스 등이 『한국어 교본』(Corean Primer)을 발간하였다(1877년). 게일과 언

더우드 등은 한영문법(韓英文法)과 한영자전(韓英字典)을 출판하였는데, 이것이 한글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성경의 한글번역은 이 땅에 복음이 한국인의 심

성과 한국의 정신문화 속으로 뿌리를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882년에 출간된 『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에서부터 2006년에 출간된 『개역 개정판 성경전서』(제 4판)에 이

르기까지, 한국 교회는 성경을 여러 차례 새롭게 번역하였다. 이러한 성경번역의 역사는 2

중의 의미를 품고 있다.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경 중심의 한국 교회’를 

확인하고, 또 다른 한 편으로는 성경의 ‘원문’이 한 차례의 번역으로 그 뜻을 완벽하게 옮길 

수 없으니 계속 번역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 점에서, 성경원문에 철저

하려는 번역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리라 본다. 

인용도서 : 임희국, 『한국 장로교회 130년. 기다림과 서두름의 역사』, 장로회신학대학교출

판부, 2013. 



111110 - 5 차 장 로 아 카 데 미 -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 마태복음 5:13-16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

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그네 시절을 기억함 | 신명기 10: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강사 : 노규석 목사

사회선교와 긍휼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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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2:19-20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강사 : 김성묵 장로

바람직한 가정과 장로의 역할

I. 들어가는 말 

1. 인생의 주기

30/30/30

2. 가정이란

(1) 가정은 인생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2)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3)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II. 바람직한 가정 

1. 우선 순위 (가정에 헌신)

(1)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라.

일/가족/친구/건강/영혼

     

(2) 가정의 우선순위

•부모

•부부

•자녀

2. 의사 소통

(1) 관계 방정식(인생 방정식)

접 근 자 극 감정/자유의지

반 응 반 응

적절한 반응

과격한 반응

엉뚱한 반응

관 계 삶 죄성 / 상처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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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부관계

①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부부의 유형

- 갈등을 억누르는 부부

-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

- 갈등을 극복하는 부부

② 성격차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접 근 - 감정 / 자유의지

반 응 - 불화 / 갈등

관 계
- 감정 : 부정적 강화

- 관계 : 상호 경직

③ 부부관계의 묘약

•남자 : RESPECT – 인정. 격려. 칭찬

•여자 : LOVE (CARE) - 염려. 배려. 관심

3. 삶의 목적과 방향    

III. 장로의 역할 

1. 가정

2. 교회

3. 사회

• 3가지 마음

① 첫 마음

② 열린 마음

③ 아버지의 마음

 IV.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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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예배및수료식:감사와 친교
- 이재훈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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